
2006. 1∙포장계 49

을유년한해도어느덧다지나가고병술년새해가솟아오릅니다.  지난한해는포

장업계에종사하시는모든분들이이구동성으로가장어려웠던한해였다고토로할

정도로 극심한 내수 부진과 끝없이 오르는 유가로 인한 원, 부자재 값의 앙등, 유저

측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가격인하 압력 등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로 캄캄한 긴 터널

을한없이걸어가는기분으로쫏기듯지나간시간들이아니었나생각되어집니다.

더구나 우리 포장 업체들의 매출이 둔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 공세를 일층

강화한일부업체들의공세로인하여그나마제값받기에도어려운분위기가형성되

면서밤잠이루지못하는연포장업체경영자들의한숨소리가높아졌으며이로인

한우리업체들의피해는가늠조차하지못할정도로극심하였습니다.

그러나이렇게어려울수록“백짓장도맞들면낫다”라는말이있듯이우리연포장업체끼리머리를맞대고

해결책을찾으며서로의논하고격려해주면서다같이살수있는방법을찾는길이정도라고생각합니다.  

나혼자살겠다고애를쓰다가는결국다같이파멸을맞는다는것을우리는그동안사회생활을하면서수

없이겪어왔으며뼈저린체험으로느끼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인 받는 포장업계의 대변인인 (사)한국포장협회의 기치아래 우리 다같이 힘을

뭉쳐서이어려운난국을지혜롭게헤쳐나가기위한방법을진지하게토론하고서로협조한다면새해에는

그동안의기나긴어둠의터널에서벗어나는것은시간문제라고생각합니다.

포장계에종사하시는여러분! 우리에게는“미래”라는멋진대안이있습니다.  

이제 부터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다같이 힘을 뭉칩시다. 그리고 기대의 땅인 미래로 힘차게

도약합시다!  

지난 한해 동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협회 김선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감사드리며병술년새해에는모든분들의사업과가정에밝은빛살이비추어건강하시고평안하시

며모든소원이이루어지시는행복한한해가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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